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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256回國
(定期 )

文化觀光委員 議 第 7 號

國  事 務 處

日  時  2005年10月5日(水)

場  所  文化觀光委員 議室

    議事日程

1. 한 날 국경일 지정 구 결의문 채택의 건

    審査된案件 

1. 한 날 국경일 지정 구 결의문 채택의 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

(11시43분 개의)

◯ 원장 이미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국

회 제7차 문화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.

1. 한 날 국경일 지정 구 결의문 채택의 건

◯ 원장 이미경  의사일정 제1항 한 날 국경일 

지정 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.

  오늘은 10월 5일인데 며칠 후면 10월 9일 한

날입니다. 희가 한 날에 이 결의문을 채택하

면 의미가 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 날이 일

요일이기 때문에,  희가 내일부터는 지방에 

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

다.

  이 안건은 지난번 문화 부에 한 국정감사 

시에 이계진 원님, 김재윤 원님 등께서 제의

하시고 여러 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양 간사 

원들 간에 의한 결과 나 어 드린 유인물과 

같이 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

습니다.

  우상호 간사 나오셔서 한 날의 국경일 지정 

구 결의문 주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◯우상호 원  여러 원님들께서 우리말과 

의 요성을 강조하시고  국민들에게 주의를 

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

자고 하는 말 을 해 주셔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

되었습니다. 제 개인 으로도 국문과 출신으로서 

기쁩니다. 

  취지를 다 아시니까 읽겠습니다. 

  “세종 왕의 한 창제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

권에서 벗어나 독자 이고 창조 인 문화로 발

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민족문화사의 획기

인 업이고 한 에 담겨 있는 자주정신, 창조정

신, 민정신, 진취정신은 우리 민족이 숱한 역사

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가

게 하는 정신  지주로서 역할을 해 왔다. 

  더구나 한 은 지구상의 그 어떤 문자보다 과

학성․체계성이 탁월하여 정보화에 합하며 유

네스코가 수많은 문자들 가운데 훈민정음을 유일

하게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그 가치를 

인정받고 있다. 

  정부는 이와 같은 한 의 가치와 요성을 고

려하여 1949년에 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 고 

1982년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 다. 그러나 정

부는 1990년에 공휴일을 정비하면서 한 날을 공

휴일에서 제외하 고 그 후에 한 날을 국경일로 

지정하자는 의견에 해 경제여건의 어려움  

경제계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소극  입장을 견

지하는 등 한 창제일이 국가  경축일로서의 의

미와 한 이 가지는 민족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

의 가치를 제 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.

  이에 국회문화 원회는 한 을 창제․반포

하신 세종 왕의 업을 선양하고, 문화민족으로

서 자 심을 일깨우며, 한 의 우수한 과학성과 

독창성을 내외에 리 알려 우리 민족의 문화

유산인 한 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 날을 국경

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구한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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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상입니다. 

(결의문은 부록에 실음)

◯ 원장 이미경  수고하셨습니다. 

  그러면 한 날의 국경일 지정 구 결의문을 

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

니까? 

◯李在五 委員  형식에서 제안자가 ‘문 원회’

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? ‘문화 원장’으로 

하는 것입니까? 

◯수석 문 원 김문희  . 

◯ 원장 이미경  이재웅 원님!

◯이재웅 원  주문 2페이지에 “그러나 정부는”

부터 마지막에 “그 후에 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

하자는 의견에 해 경제여건의 어려움  경제계

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소극  입장을 견지하는 

등 한 창제일의 국가  경축일로서의 의미와 한

이 가지는 민족의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”…… 

우리말에서의 ‘의’는 일본식 조사입니다. 더구나 

한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문장에 일본식 문

장이, 일본식 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조심

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문장을 간단하

게 끊어서 하더라도 ‘의’자를 다른 말로, 주격조사 

혹은 목 격조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니

다.

◯ 원장 이미경  문장은 다시 정확하게 손을 보

는 것으로 하고 체 인 취지에 동의해 주시면 

가결하고자 합니다. 어떠십니까?

    (｢ ｣ 하는 원 있음)

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◯김재윤 원  의원님들의 보도자료, 질의서도 

그 고 국회의 각종 문서를 보면 우리말을 바로 

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질의과정에서도 

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. 국어기본법에도 국

어책임 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국회에도 

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

◯이계진 원  이번에 법안을 냈습니다.  

◯김재윤 원  그리고 국회에도 우리말을 바로 

쓰고 우리의 각종 질의서나 문서 그리고 정책자

료집에 우리 문장을 제 로 쓰고 있는지, 우리말

을 바로 쓰고 있는지, 이런 문인력을 둘 수 있

도록 문 원회에서 사무처에 제안을 했으면 합

니다. 

◯ 원장 이미경  알겠습니다. 

◯정청래 원  도 우리 문 원회에서 이런 

것을 앞장서서 한 것에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

도 보도자료 제 사진 뒷면 배경에 훈민정음을 

넣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요한 것을 우리가 

해냈다는 기분이 듭니다.

  원님들이 앞으로 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

이 작년에 제가 국회운 를 하면서 국회에 나

와 있는 모든 용어들이 한자이고 실제로 우리

에 맞지 않는 일본식 표 이고 국식 표 입니

다. 어떤 데에 보면 띄어쓰기도 안 하고 하지 않

습니까? 그래서 기왕에 이 게 한 날을 국경일

로 지정하자는 구 결의문을 냈으니까 우리 문

원회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각종 문서라든가 

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한 날 지정 

구 결의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

다. 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각자 그런 부분에 

유념해서 우리 원회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

다. 

◯ 원장 이미경  이계진 원님 말 하십시오. 

◯이계진 원  원장님 감사합니다. 특히 한

날의 국경일 재지정을 구하는 결의문까지 하도

록 주선해 주셨고 오늘 이 게 결의문을 만장일

치로 채택해 주신 데 해서 발의한 사람으로서 

단히 기쁩니다.

 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우리말을 완벽하게 하는 

사람은 없습니다. 학자들까지도 이론은 맞지만 

실제는 틀리는데 그러나 우리말을 바르게 하기 

한 우리말에 한 자 심이나 소 함을 항상 

느끼게 하는 분 기를 만들기 해서 필요한 결

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 

  지 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국보 70호로 되

어 있다고 들었는데 남 문을 제치고 앞으로 1호

로 바꿔야 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

선 한 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한 의 

소 함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된 데 해서 는 

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

  그리고 김재윤 원께서 항상 심을 갖고 비

주얼 자료에도 항상 ‘한 날을 국경일로 합시다’

라는 슬로건 내걸었는데 고맙습니다. 

  지  말 하셨듯이 우리가 만드는 법에도 오류

가 사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주어가 없

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주어가 두 개씩 들어가 

있는 법문이 있기도 하고 표 이 애매하거나 모

호한 경우까지 있습니다. 

  그래서 이번에  하나 법을 발의한 것이 한

문 원이 법제사법 원회에 상주할 수 있게 해

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벽하고 아름답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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깔끔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수  높은 법을 만

들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. 앞으로 많이 도와주

시기 바라고요.

 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. 

  원장님 단히 감사합니다. 

◯ 원장 이미경  도 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

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

  좀더 덧붙이자면 ‘킹 세종 라이즈’라는 상이 

있습니다.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 신설했습니다. 

세계 각국에서 문맹퇴치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

개인이나 단체를 뽑아서 매년 시상하는 문맹퇴치 

공로상입니다. 이 게 국제기구가 왕의 이름으로 

수여하는 상은 세종 왕상밖에 없습니다. 이 게 

이미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한 의 과학성 그리고 

창제했을 때의 취지 이런 것을 깊이 공감하고 말

로써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지정문화재로 1997년에 

채택했습니다. 그만큼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한

에 해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시

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한 의 요성을 

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우

리 원회에서는 늘상 가져왔습니다. 

  그리고 작년에는 국어기본법을 우리 원회가 

통과시켰습니다. 매우 역사 인 법이었다고 생각

합니다.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지 했듯이 그

게 요한 법이 통과 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

는 거의 한 도 다루지 않았습니다. 언론은 국

회가 정쟁하는, 싸움하는 모습만 크게 다루었지 

이 법이 갖는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

니다. 우리가 개탄했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. 

  덧붙이자면 세계문명사에는 수많은 문자가 생

성되고 소멸돼 왔습니다. 언어학자들의 공통 인 

견해를 보면 특정 언어와 문자는 1억 명 이상이 

사용해야 그 언어가 지속된다고 합니다. 사용자 

수가 1억 명 이하가 되면 한 때에 가서 소멸

한다고 합니다. 

  지  우리 한 의 경우에는 세계 으로 약 

8000만 내지 1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

어 있습니다.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

나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 

언젠가는 우리 한 도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을 

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  그리고 아까 유네스코 얘기를 했지만 한 의 

우수성 에 가장 요한 것은 유일하게 탄생기

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한 입니다. 

가 언제 창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

입니다. 그리고 창제의 취지에 나와 있듯이 모든 

백성들이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게 하기 해서 

만든다는 매우 고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

그다음에 제작원리가 매우 과학 이고 체계 이

다 이런 것도 유네스코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. 

  미국의 과학 문지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

호에 한 의 독창성을 인정했고  언어연구학으

로서는 세계 최고인 국 옥스퍼드 학의 언어학 

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, 과학성, 독창

성 등의 기 으로 순 를 매겼는데 한 이 1 를 

차지했습니다. 

  그래서 이러한 한 에 해 자부심을 가지고 

오늘 한 날을 앞두고 국경일로 채택하자는 것에 

그치지 말고 우리 원회가 주무 원회인 만큼 

원님들이 그동안 보여 주신 열의를 모아서 우

리나라의 모든 방송들이 우리 한 , 우리말을 가

꾸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 방송국 안에 

한 연구회  우리말연구회를 두어서 방송이 우

리말 바로 사용하기, 우리말에 한 교육에 앞장

서 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문해 나갈 것입니다. 

  그리고 국어기본법에서 제안했던 모든 내용들

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우리 원회의 

일차 인 심사로서 계속 으로 구해 나가겠

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

니다.

 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

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. 

(11시58분 산회)

◯출석 원(24인)

강 혜 숙   김 재 윤   김 재 홍   김 충 환  

노 웅 래   민 병 두   박 찬 숙   박 형   

손 숙   심 재 철   안 민 석   우 상 호  

윤 원 호   이 경 숙   이 계 진   이 철  

이 미 경   이 재 오   이 재 웅   정 병 국  

정 종 복   정 청 래   천 세   최 구 식 

◯출석 문 원

수 석 문 원

문 원

김 문 희

최 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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